
 
5725 Buford Hwy. Suite# 111, Doraville, GA 30340   T.770-454-7993 /F. 770-454-7977 

 
 

현재 조지아를 중심으로 운영중인 아틀란타 뷰티협회(회장:손영표)는 비영리 기관으로 뷰티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이민자들을 돕고 건전한 뷰티 시장을 구축하여 미래에도 지속적인 뷰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욕을 가진 몇몇 뷰티인들이 작년 초에 기형(일명 :신 협회)의 새로운 협회를 출범한 이 

후로 건전한 뷰티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언행으로 뷰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 간의 신뢰성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인 이민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한인 뷰티 종사자 사이에 불신과 반목의 원인이 

되는 독버섯같은 존재로 한인 이민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 뷰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개인 사업자, 도매, 수입제조업등 뷰티관련 업체들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협회의 나쁜 행위를 지적하고 교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인 뷰티시장의 건전성 

구축과 나아가서는 이민자들 단합을 바래본다. 

 

  첫째, 최근 몇달 동안 신 협회에 종사하는 몇몇 사람들이 본 협회에 지속적으로 결합할 의사를 

전달했는데 돌연 내년 뷰티쇼를 “ 본 협회 2 주전에 개최”한다고 공표한 속내는 진정 무엇인지 

해명해야 하고 또한 그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일들은 신 협회측에서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신협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진정 무엇인가?  최근 행태를 보면 마치 한인뷰티시장은 물론 한인 

이민 사회를 둘로 나눠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집단처럼 보인다. 또한 본 

협회를 대상으로 악의성 언행을 통해 한인 동남부 뷰티 시장의 단합을 와해시키고 뷰티인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여 미주 전반 한인 사회에 불신을 형성하려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신협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 꼭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 2 년간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통합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정통 협회의 와해를 목적으로 치닫는 이번 사태에 더이상의 인내는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신 협회의 부도덕한 행위를 알려 뷰티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다. 

 

  개인적인 사욕을 버리고 서로 단결하여 희망찬 미래의 행복과 한인으로서 자부심, 전통으로 이어갈 

좋은 가치관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 주는 것이 우리 세대에 임무이자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